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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자신과 대학교 진로 관계자가 성공적으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준비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을 도출했고, 변인 간 관계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전국 4년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를 미쳤고,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진로스트

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순차적으로 매개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변인을 찾고, 변인 간 관계를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학교 진로 관계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높일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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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ho successfully set career goals, plan for achieving goals, and specifically practice th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a survey of 300 four-year college students nationwide, 

career stress negatively affected career self-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otivation sequentially mediated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 is significant that college students found personal variables necessary to successfully 

prepare for career and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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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

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진로준비행동

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진로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

하면, 국내 대학생들은 진로에 관한 관심과 고민은 많지

만 구체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부족하고, 진로 탐

색, 목표 설정, 준비 행동 등의 수준이 낮다[1][2]. 국내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기회가 부

족하다. 또한 개인의 적성, 흥미, 재능 등을 고려하지 않

고 성적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이러한 문제를 심화

시키고 있다[1][2]. 대학생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함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경쟁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받는 등 진로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3]. 특히 최근 경제 침체에 따라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심

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효

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로스

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

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선행 변인들을 도출

하고,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유효한 변인일 것으로 

보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가 순차적으로 매

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은 진로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하는 변인으로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11][12][13].

2. 이론적 배경

2.1 진로 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이다[3]. 하정혜·한천

우(2023)[3]에 의하면,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5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스

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낮은 자신감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학점이나 자격증 취득 같

은 전공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셋째, 대학생이 소속

한 가족에 의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경제적 문

제와 같은 가정 환경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넷째, 

대학생이 소속한 학과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학교 수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진로 결정 과정에

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

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

결과 과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정도이다[4][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선행 요인이고[6], 진로 발달 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다[7]. 선행 연구에[5]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진로 관

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둘

째, 진로 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셋째, 진로 

관련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넷째, 진로 관련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잘 평가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2.3 진로동기

진로동기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신

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

로에게 진로를 개발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내적 힘이다. 

따라서 진로동기는 진로와 관련된 개인 특성과 상황 특

성에 관한 평가로 미래 진로 관련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8]. 이러한 진로동기는 3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진로정체감으로 진로에 관한 자신을 규정하는 범

위이다. 둘째, 진로통찰력으로 명확하게 진로 목표를 설

정하고 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진로탄

력성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인내하는 능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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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주

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9]. 즉 진로 탐색, 정보 수집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수

행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과 결정한 진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로준비

행동은 3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9]. 첫째, 진로에 관련

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행동으로, 진로적성검사

를 받거나 진로 현황, 전망, 진입 방법 등의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

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진로 목표 분야에서 요구하는 조

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으로,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실행하는 활동으로, 앞에서 갖춘 도구를 활용

해서 목표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

진로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진로스

트레스는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은 감

소하기 때문에, 진로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

고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10]. 진로스트

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

인에 의해 진로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거나 긍정적인 방향

으로 바뀔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3], 진로스트

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면 정적인 영향으로 바뀌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인

지적 요소이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진

로동기를 동기화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

면[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12], 진

로동기가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도 증가한다. 이 연구결

과를 통해 진로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변인과의 관계 연구에 비해 

진로동기와의 관계 연구는 충분하게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3].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3], 국내 대학생의 진로스

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높으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

아진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진로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침

을 확인했다.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14], 진로동기가 높은 사

람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의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가설 1: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진로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

동기를 순차적으로 매개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

구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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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이

다.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 포함한다. 서베이 전문 기관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전국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

시했다. 총 312명의 응답지가 수집됐고, 그 중 응답에 누

락이 있는 응답지를 제외한 300명의 응답지를 표본으로 

사용했다.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디로 진출할 

것인지 탐색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이다.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조

(2003)[15]의 스트레스 척도 중 대학생 진로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했다. 5점 리커트 척도

이며,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

결과 과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정도이다[4][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박금남(2018)[16] 척도를 사용했다. 진로 결정에 

관련된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동기는 자신 및 자신이 속한 환경을 이해하고, 문

제에 잘 대처하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지속적

으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 힘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김보경·정철영

(2012)[8]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했다. 5점 리커

트 척도이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동

을 하고, 진로를 결정한 후에 결정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9]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준

비행동 척도를 사용했다.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은 

목표 달성 행동 등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는 표본 특성 분석에 SPSS 25의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각 변인과 해당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martPLS 4를 사용해서 요인 분

석, 크롬바흐 알파 분석, 합성 신뢰도 분석, 평균 분산 추

출 분석, 그리고 판별 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가설 중 

직접 효과 검증을 위해 smartPLS 4의 경로 분석을 실시

했다. 가설 중 순차적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smartPLS 

4로 프로세스 매크로 분석을 실시했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조사에 응답했던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변인 측정을 위해 사용한 설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가 적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방법 항목은 확인적 요

인 분석, 크롬바흐 알파 분석, 합성 신뢰도 분석, 평균 분

산 추출 분석, 그리고 판별 타당도 분석이다.

확인적 요인 분석, 크로바흐 알파 분석, 합성 신뢰도 

분석, 그리고 평균 분산 추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류 수 비율

성별
남성 150 50.0

여성 150 50.0

연령
19-23 229 76.4

24-28 71 23.6

전공

인문 / 사회과학 132 44.0

자연과학 / 공학 110 36.6

의학 / 보건 36 12.0

예술 / 체육 22 7.4

학년

1 75 25.0

2 75 25.0

3 75 25.0

4 75 25.0

소재지

서울 81 27.0

광역시 55 18.3

강원도 12 4.0

충청도 32 10.7

경상도 47 15.7

전라도 24 8.0

세종 1 0.3

제주도 48 16.0

<표 1> 응답자 특성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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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요인

적재치
크롬바흐 α 복합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진로

스트레스

1 0.829

0.892 0.892 0.649

2 0.817

3 0.831

4 0.775

5 0.792

6 0.78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0.824

0.850 0.851 0.625

2 0.763

3 0.803

4 0.799

5 0.762

진로동기

1 0.803

0.892 0.893 0.650

2 0.826

3 0.777

4 0.801

5 0.794

6 0.835

진로

준비행동

1 0.791

0.893 0.893 0.651

2 0.841

3 0.809

4 0.793

5 0.820

6 0.785 

신뢰도 및 타당도 충족 기준

FCA≧0.7(Hair et al., 2011)[17]

Cronbach Alpha≧0.7(Cronbach, 1951)[18]

CR ≧0.7(Lai, 2021)[19]

AVE≧0.5(Fornell & Larcker, 1981)[20]

<표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0.7 이상이 

바람직하다[17]. 분석 결과, 본 연구 변인을 구성하는 설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모두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롬바흐 알파 분석의 경우,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7 이

상이 바람직하다[18]. 분석 결과, 본 연구 변인의 크롬바

흐 알파 계수는 모두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신뢰도 분석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이 바람직하

다[19]. 분석 결과, 본 연구 변인의 합성 신뢰도 계수는 모

두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산 추출 분석의 

경우, 추출 값이 0.5 이상이 바람직하다[20]. 분석 결과, 

본 연구 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 값은 모두 0.5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 타당도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인
계수

a b c d

진로스트레스(a) 0.8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b) -0.469 0.791

진로동기(c) -0.474 0.766 0.806

진로준비행동r(d) -0.326 0.474 0.586 0.807

※ 대각선 상의 값은 AVE의 제곱근

<표 3>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대각선 상에 있는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 값이 하위 

변인과의 상관 계수보다 높으면, 판별 타당도가 충족되

는 것이다[20]. 분석 결과, 본 연구 각 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 값이 하위 변인과의 상관 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모든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기준을 충족

했기 때문에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됐다.

5.3 직접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직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부분 최소 자승화 경로 분석을 실시했다. 부분 최소 

자승화는 표본이 400개 미만일 때, 변인과 변인의 인과 

관계를 예측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21]. 본 연구의 표

본은 300개이기 때문에, 부분 최소 자승화의 부트스트래

핑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직접 효과를 검증했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β S.D. T
신뢰 수준

5.0% 95.0%

CS → CDSE -0.336 0.039 8.704
***

-0.400 -0.272

CDSE → CD 0.791 0.048 16.648
***

0.710 0.867

CD → CPB 0.667 0.089 7.499
***

0.519 0.812

***p<.001

※ CS: 진로스트레스, CDSE: 진로결정자기효능감,

CD: 진로동기, CPB: 진리준비행동

<표 4> 직접 효과 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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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 p<.001). 즉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감소한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됐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91, 

p<.001).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면 진로동기도 

증가한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됐다.

마지막으로, 진로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667, p<.001). 즉 진로동기가 증가하면 진로준비행동

도 증가한다.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됐다.

5.4 순차적 매개 분석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2)의 프로세스 매크로 분석을 실시했다. 

프로세스 매크로 분석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변인이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할 때 적합하다[22].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β S.D. T
신뢰 수준

5.0% 95.0%

CS → CPB -0.050 0.060 0.828 -0.151 0.047

CS → CM → 

CDSE → CPB
-0.018 0.025 0.709 -0.060 0.023

CS → CDSE → 

CM → CPB
-0.178 0.034 5.160

***

-0.240 -0.127

***p<.001

※ CS: 진로스트레스, CDSE: 진로결정자기효능감,

CD: 진로동기, CPB: 진리준비행동

<표 5> 순차적 매개 효과 검증 결과

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β=-0.050, p=.204). 또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동

기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해서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18, 

p=0.239). 그러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순차적으로 매개해서 진로준비행동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

는 -0.178(p<.001)이고, 신뢰 구간의 하한계(5.0%)와 상

한계(95.0%) 사이에 0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과 진로동기는 진로스트레스

와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5.5 연구 모형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연구 모형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검증 결과

Chin(1998)[21]은 부분 최소 자승화를 통해 모형의 적

합도를 추정할 때, 최종 변인의 예측 영향력(R2)이 10% 

이상이 된다면 연구 모형이 적합하다고 했다. 본 연구 모

형의 최종 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예측 영향력(R2)은 

38.4%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진로 관련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

하도록 실천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을 알아 

보고자 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진로동기를 선행변인으로 선정하고, 이 변인들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탐색했다. 특히 다른 변인에 비

해 연구가 충분히 많지 않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동기가 순차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실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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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해,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

로동기,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했다. 각 변인의 영향 관계

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스

트레스가 증가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감소한다. 이

러한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3]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됐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증가하면 진로동기도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

는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됐다.

셋째, 진로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이 지지됐다.

넷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

증한 결과,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했다. 즉 진로스트

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진

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은 감소하지만 진로동기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

로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킨다. 본 검증 결과는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의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이를 검증한 연구가 충분

히 많지 않았다. 강영숙·박관성(2022)[11]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진로동기는 진로를 탐

색하고, 진로 관련 정체성을 행동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유의미

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동기라는 행동 유발 요인

에 선행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진로동기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

로동기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순차적

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했고, 검증 결과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확인했다. 즉 진로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진로동기를 통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이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변인들의 구조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

행동 사이에서 다른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동

기가 이 두 변인의 사이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

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관련 개인의 다양한 자원

과 역량을 소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다양한 변인, 전략과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진로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전환하여 진로

동기 및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 및 진로 관

계자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나, 여전히 이를 지지하는 

연구가 충분히 많지는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표본, 더 다양한 표

본, 변인,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의 인과관계를 탐색적으로 살

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

함으로써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연구 모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

향으로 전환시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주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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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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